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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망언을 즉각 사과하라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시사 망언,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대선후

보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

겠다’는 속셈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

권을 잡으면 독립운동가라 참칭한 측근을 중용해 검찰을 장악하고 보복 수사

하겠다는 노골적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검찰총장 출신다운 인식과 발언 수준입니다. 

검찰공화국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죄도 유죄로, 작은 죄도 

큰 죄로 만든다는 ‘기획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이후 

윤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이제 확신

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요구에 대해 ‘부당한 선거개

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시사발언을 옹

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시사발언이 원칙론을 언급한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시사 발언에 적극 동조한다는 것입니

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게 대선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을 떠올리는 용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대전환시켜야 할 대한민국을 윤석열 후보의 복수혈전의 무대로 삼을 수는 없

습니다. 본인 스스로 "실무적으로 말하면 저절로 드러난 것은 처리해야 한다. 

누굴 딱 찍어놓고 1년 열두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 그건 정치보복"이라고 경

선과정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에게는 

마치 검찰에 기획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입니다.

정치보복 예고하는 듯한 망언을 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민생경제 위기, 심화된 자산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

소,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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